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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창업효능감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 창업효능감과 창업의지의 관계에서 조절초점의 조절효과를 규명하고자 하

였다. 향상초점과 예방초점으로 구성된 조절초점이론에 따르면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과 동기는 개인별로 다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향

상초점 지향적인 대학생들과 예방초점 지향적인 대학생들에 따라 창업효능감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전국 6개의 대학에서 창업교육을 수강한 494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이중 총 309명의 설문지가 분석

에 활용되었다. 분석결과, 창업효능감은 창업의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창업효능감과 창업의지 관계에

서 조절초점이 조절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향상초점 지향적인 대학생들은 예방초점 지향적인 대학생들보다 창업효능감이 창업의

지에 미치는 정(+)의 영향이 더 강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창업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교육방법론과 예방초점 지향

적인 대학생들을 위한 특화된 창업교육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핵심주제어: 창업효능감, 창업의지, 조절초점, 향상초점, 예방초점

Ⅰ. 서론

창업이 국가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점은 현 정부가 창조경제를 통해 기회형창업을 강조

하는 것과 맥락이 일치되는 창업의 중요한 역할이다. 또한 높

은 실업률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써 창업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다.   
창업 확산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에서는 시니어는 물론 

청년들을 위해 교육, 컨설팅, 자금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창

업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과 더불어 창업을 하

나의 진로로 바라보는 시각은 최근 많은 연구자들과 교육자

들에 의해 관심을 받고 있다(Park et al. 2011). 이러한 주제와 

관련하여 가장 방대한 연구가 이루어진 부분은 단연 청년들

의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것이다. 일부 상충

되는 연구 결과들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다양한 개인적, 환경

적 요인들이 청년들이 취업이 아닌 창업을 선택하게 되는 이

유라고 입증되었다(Barbosa et al. 2007). 
청년들이 창업을 진로로 선택하고, 그들의 창업의지에 영향

을 미치는 대표적인 요인에는 창업효능감이 있다(Chen, et al. 
1998). 초기 창업의지의 영향 요인으로 개인의 특질이나 성격 

특성이 강조되면서(Krueger, et al. 2000), 심리적 특성 요인에 

해당하는 창업효능감은 창업분야에서 오랜 기간 중요한 변수

로 다루어졌다(Culbertson et al. 2010; Chen et al. 1998). 
반면, 자기효능감처럼 자기조절이론 중 하나인 조절초점은 

그동안 산업 및 조직 심리, 광고 및 소비자 관련 분야에서 활

발히 연구되는 것과 달리 창업분야에서는 별다른 관심을 받

지 못하였다. 그러다 2000년 초반 일부 소수의 연구자들로부

터 시작되어 창업분야에서도 조절초점이론에 주목하기 시작

했고, 창업과정에서 조절초점의 역할을 살펴보는 소수의 실증

연구가 수행되기 시작됐다(McMullen & Shepherd, 2002). 조절

초점과 창업 프로세스와의 관계(Brockner, et, al. 2004), 조절초

점과 기회인식과의 관계(Tumasjan & Braun, 2012), 자기효능감, 
조절초점, 창업의지의 관계(Pihie & Bagheri, 2013) 등 소수의 

연구들이 조절초점과 창업과의 연관성을 조사한 바 있다. 
개인의 특성을 반영하는 조절초점은 구체적으로 목표를 달

성하는 방법과 동기가 개인별로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하는 

이론이다. 이 이론은 향상초점(Promotion Focus)과 예방초점

(Prevention Focus) 두 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향상초

점은 성장과 발전에, 예방초점은 안전과 의무에 초점을 두고 

각각 부합하는 목표를 이루려는 개인의 동기이다(Higgins,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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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효능감과 조절초점은 둘 다 자기조절이론이라는 점에서 

공통분모가 존재한다. 특히 이 둘의 정의를 비교해봤을 때, 
창업효능감이 창업과정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역할과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개인의 믿음을 의미한다면

(Chen, et al. 1998), 조절초점은 그러한 과정에서 개인별 목표

를 달성하는 방법이나 동기를 의미하므로(Higgins, 1997) 이 

둘이 어느 정도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해 볼 수 있다. 따
라서 창업효능감이 창업의지에서 중요한 영향변수라면 조절

초점의 연관성 또한 함께 조사할 필요가 있다. 즉, 창업의지

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업효능감과 조절초점을 함께 

고려하여 연구해야 한다(Bryant, 2007).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직 창업분야에서 창업효능감과 조절초점을 함께 고려한 실증

적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그나마 해외의 경우 2000년 

초반부터 창업분야에서 조절초점에 중점을 두는 연구가 시작

되어 서서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지만 아직 국내에서 조절초

점은 마케팅이나 광고, 리더십 분야에서 주로 활용될 뿐 창업

분야에서 실증적 연구는 매우 드문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기존의 창업효능감과 창업의지 관계에서 조절초점을 

추가하여 고려함으로써 기존 연구의 틈을 채우고, 학문적 시

사점은 물론 청년들의 창업의지를 높이기 위한 실무적 시사

점도 제공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창업효

능감과 창업의지의 관계를 규명하고, 조절초점을 구성하는 향

상초점과 예방초점이 창업효능감과 창업의지간의 관계에서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Ⅱ장에서

는 창업효능감, 창업의지, 조절초점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고찰하고, Ⅲ장에서는 연구모형과 연구가설을 설정한 뒤 Ⅳ장

에서 가설과 관련하여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Ⅴ장 결론

을 통해 연구의 시사점과 한계점, 향후 연구 방향 등을 살펴

보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2.1 창업효능감

창업효능감 또는 창업자기효능감은 Bandura(1977)의 자기효

능감에서 나온 개념이다. 자기효능감이란 개인 스스로의 능력

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데, 이때 능력이란 성과를 달성하기 위

해 필요한 행동을 계획하고 수행할 수 있느냐에 대한 개인의 

역량을 의미한다(Bandura, 1977). 자기효능감은 특정 과업에서 

척도만 적절히 응용된다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주로 활용된 임상의학 및 건강 분야를 거쳐 

오늘날 조직과 경영, 창업 분야까지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

다(Chen, et al. 1998).
창업효능감은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강력한 변수

로 일컬어져 왔으며(Krueger, et al. 2000), 창업과정에서 요구

되는 다양한 역할과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개

인의 믿음을 의미한다(Chen, et al. 1998). 창업효능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리스크가 높은 상황이나 불확실하고 모호한 상황

에서 우수한 대응력을 발휘하고, 경쟁이 치열한 곳에서도 적

절한 기회를 포착하여 어려움을 해결해나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높은 창업효능감은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Krueger & Brazeal, 1994). 특히 창업효능감은 Ajzen(1991)의 

계획행동이론에서 지각된 행동 통제력과 대체될 수 있는 동

일한 개념으로 입증되었는데(Boyd & Vozikis, 1994), 지각된 

행동 통제력이 창업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끼친다는 계획행동

이론의 근거에 따라 창업효능감이 창업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Boyd & Vozikis(1994)는 창업효능감이라는 개념을 처음 제안

하며, 창업효능감이 창업의지에 영향을 주는 강력한 예측변수

라고 주장하였다. 이후 다양한 학자들에 의해 창업의지 및 행

동에 있어서 창업효능감의 역할이 강조되었다. Zhao,  et 
al.(2005)는 창업교육, 창업 경험, 위험감수성이 창업의지에 영

향을 미치는데 있어 창업효능감이 완전매개변수임을 밝히며, 
창업자가 되기로 결심하거나 창업의지가 높은 대학생들은 스

스로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 즉, 그들의 창업효능감이 높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BarNir, et al.(2011)는 롤모델이 창업

의지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창업효능감의 매개 역할을 입

증하였는데, 롤모델은 창업의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영향변

수이며, 롤모델 대신 창업효능감을 높임으로써 창업의지를 높

일 수도 있을 것이라 주장하였다. Yoo(2013)는 심리적 특성인 

위험감수성, 진취성, 내적 통제 소재 및 내재적 동기가 창업

효능감의 선행변수임을 밝히며, 창업효능감이 높을수록 창업

성공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주장하였다. Chung & Kim(2015)은 

창업효능감이 창업실패관련 요인보다 창업의지에 더 큰 정(+)
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히며, 창업효능감이 높은 사람이 

창업의 불확실성과 위험에 좀 더 능숙하게 대처하고, 기회를 

발견하고 활용하는 역량 또한 더 높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창업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요인으로는 창업

교육을 꼽을 수 있다. 창업교육을 통해 예비 창업자들은 창업

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역량과 지식을 갖출 수 있으며, 훗날 

실질적인 창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번영에 기여할 

수 있다(Debackere & Veugelers, 2005). 이러한 이유로 창업과 

창업교육은 정책 입안자들의 주요 관심 이슈이며, 이미 전 세

계 많은 교육 기관들이 창업교육을 제공하고 있을 만큼 창업

교육은 이제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Saeed et al. 2013). 
Saeed et al.(2013)은 학생들의 창업효능감을 높이기 위해 창업

교육에 두 가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첫 번째는 

창업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행동을 통해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Learning by Doing)이다. 이러한 학습 방법에는 비즈니스 

타당성 조사나 실제 사업계획서 작성, 케이스 스터디, 초청연

사에 의한 특별 강연, 인턴십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두 번째는 창업을 지원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특정 

전문분야의 네트워킹이나 롤모델 제시, 1:1 밀착 지원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러한 세부적인 학습방법들과 유사하게 

Kraaijenbrink, et al.(2010)는 대학에서 제공하는 창업교육지원

을 크게 세 가지로 고려할 것을 제안하였는데, 첫째가 창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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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일반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는 전통적인 교육지원 

부분, 둘째가 창업 초기 과정에서 비즈니스 아이디어 등을 지

원하는 컨셉개발지원 부분, 셋째가 창업 후반 단계에서 창업

기업에 제공되는 사업개발지원 부분이다. 이러한 세 가지 대

학교육 측면에는 Saeed et al.(2013)이 말하는 두 가지 고려 사

항이 반영되어 있다.

2.2 창업의지

창업의지는 새로운 사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개인의 의도

(Linan & Chen, 2009)이며, 의지가 행동을 예측하는 최고의 변

수라고 볼 때(Ajzen, 1991), 창업의지는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일

련의 창업과정에서 창업행동을 예측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 핵

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최고의 변수이다(Krueger, et al. 2000). 
창업의지와 창업의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는 

대체적으로 창업분야에서 대표적인 의지모델인 Shapero & 
Sokol(1982)의 창업이벤트 모델과 Ajzen(1991)의 계획행동이론

에 기반하고 있다. 첫 번째 모델에 따르면 창업의지는 지각된 

욕구, 기회에 대한 행동성향, 지각된 실현가능성의 영향을 받

으며, 두 번째 모델에서 창업의지는 행동에 대한 태도, 주관

적 규범, 지각된 행동 통제력의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한다. 
두 모델의 유사성을 비교하는 연구에 따르면 창업이벤트 모

델의 지각된 욕구는 계획행동이론의 행동에 대한 태도와 주

관적 규범과 동일하며, 창업이벤트 모델의 지각된 실현가능성

은 계획행동이론의 지각된 행동통제력과 동일하다고 분석하

고 있다(Krueger, et al. 2000).
초기 연구에서 창업의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주로 개

인의 특질이나 성격 특성에 초점을 두었는데(Krueger, et, al. 
2000), 이러한 심리적 특성 요인들은 최근까지도 중요한 요인

으로 연구되고 있다(Hmieleski & Corbett, 2006; Krauss et al. 
2005; Park et al. 2011). 심리적 특성 요인에는 내적 통제 소

재, 자기효능감, 위험감수성, 자신감, 성취욕구, 모호성에 대한 

인내, 혁신성 등을 포함한다(Ferreira et al. 2012; Yoon, 2004). 
심리적 특성 요인 이외에도 창업의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은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다. Warneryd(1988)는 

창업의지 결정 요인을 크게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인구통계학적 요인으로 나이, 성별, 이전 창업 경험 

및 경력, 롤모델의 영향 등을 포함한다. 두 번째는 성격 특성 

요인으로 자기효능감, 자신감, 자주성, 통제 소재, 위험감수성 

등을 포함한다. 세 번째는 맥락적 요인으로 교육과 환경을 포

함한다. Lee et al.(2011)는 업무환경과 개인적 요인들이 직장

을 그만두고 창업을 하게 되는 주된 이유라고 주장하면서 개

인적 요인에 해당하는 혁신지향성, 직무만족도, 자기효능감과 

조직적 요인에 해당하는 혁신적인 환경, 기술적 우수성 인센

티브가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요인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Yoon(2004)은 창업의지 결정요인으로 개인특성과 환경요인을 

제시하였는데, 개인특성 요인으로는 경력지향성 중 사업지향

성이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안전지향성은 한계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자기유능성이 

창업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요인에

서 개인적 환경요인에 해당하는 네트워크 환경은 창업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나 반면 사회적 환경

요인인 기업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창업의지에 유의한 영

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Yoon(2012)의 연구에서는 

창업동기 요인 중에서 창업교육과 성취욕구가 창업의지에 영

향을 주었으며, 기업가정신이 창업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Hong & Yang(2014)의 연구에서는 개인

적 특성에서 개인역량이 창업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경력지향에서는 안전지향, 자율지향, 기술지향, 사업지향이 창

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창업환경 요인에

서는 개인적 네트워크와 창업정책이 창업의지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밖에 창업교육은 창업의지

를 높이는 매우 중요한 변수임이 확인되었다.

2.3 조절초점

조절초점이론은 인간이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 있어 접근

동기 또는 회피동기에 기반한다는 자기 통제에 관한 이론으

로 향상초점과 예방초점으로 구분된다(Higgins, 1997). 
향상초점이란 긍정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 추구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것을 수행하는 동기이다. 향상초점의 사람들은 성취

나 이상, 희망에 초점을 두고, 바람직한 결과를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변화에 개방적이며 적극적이다. 반면, 예방초점이란 

부정적인 결과를 회피하기 위해 추구하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을 피하려는 동기이다. 예방초점의 사람들은 책임, 안

전, 의무에 초점을 두고, 부정적인 결과를 회피하기 위해 되

도록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꺼리며 변화에 수동적이다

(Higgins, 1997). 향상초점과 예방초점 모두 각각의 추구하는 

바람직한 결과를 얻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지만 향상초점은 

긍정적인 결과를 얻은 상태를 바람직한 결과로, 예방초점은 

부정적인 결과를 피한 상태를 바람직한 상태로 보고, 각각 최

종 목적에 닿기 위한 전략이나 수단, 방법을 달리 적용한다

(Higgins, 1998; 2002).  
조절초점은 마케팅, 광고, 소비자 관련 등의 분야에서 오랜 

기간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었으나 창업분야에서 활용되기 

시작한 시기는 오래되지 않았다(McMullen & Shepherd,       
2002). 따라서 조절초점과 연계된 창업 분야의 연구는 매우 

드문 편이다. McMullen & Shepherd(2002)의 연구는 조절초점을 
창업 분야에 활용한 소수의 연구 중 하나이다. 그들은 조절초

점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특정 상황에서 

이득이 강조되면 일반적으로 예방초점이 강한 사람들보다 향

상초점이 강한 사람들의 창업의지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향상초점이 강한 사람들이 이득에 더 예민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손실이 강조되면 향상

초점이 강한 사람들보다 예방초점이 강한 사람들의 창업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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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예방초점이 강한 사람들이 
손실에 더 예민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식된 기회를 활용하였을 때보다 인식된 기회를 활용하지 

않음으로써 야기되는 손실이 크면 클수록 예방초점이 강한 

사람들의 창업의지는 높아지는 것이다. Pihie & Bagheri(2013)는 
조절초점이 창업효능감과 창업의지의 관계에서 부분매개효과

가 있음을 입증하였는데, 그들은 창업교육자들이 학생들의 조

절초점을 고려한 교육방법을 개발하고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Pihie & Bagheri(2013)의 연구와 달리 향상과 예

방초점을 구분하여 연구한 Bae & Lee(2015)는 향상초점과 창

업의지를 정의 관계로, 예방초점과 창업의지는 부의 관계로 

설정하였는데, 향상초점은 창업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예방초점은 창업의지에 유의한 영향이 없음을 입증하였다.  

Ⅲ. 연구설계

3.1 연구모형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창업효능감과 창업의지 관계에서 향

상초점과 예방초점으로 구성된 조절초점의 조절효과를 살펴

보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창업효능감은 독립변인으로, 창

업의지는 종속변인으로, 향상초점과 예방초점으로 구성된 조

절초점은 조절변인으로 설정하였으며, 선행연구에서 창업효능

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 창업교육(Saeed et al. 2013)은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선행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의 연구모

형은 다음의 <그림 1>과 같다.

<Figure 1> 연구모형

구체적으로, 조절초점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조절

초점 가변수 및 가변수와의 상호작용 변수를 포함한 

Piecewise 다중회귀분석 모형을 설정하였다. 회귀 모형은 다음

과 같다.

창업의지 = β0+β1향상D+β2창업효능감+β3교육지원

          +β4컨셉개발지원+β5사업개발지원+β6향상

          D×효능감+ε----------------------------------- (식1)1)

Ÿ 창업의지 : 창업의지 측정항목들의 요인값

Ÿ 향상D(β₁) : 향상초점과 예방초점의 차이가 0보다 크면 1, 아니면 0인 
더미변수2)

Ÿ 창업효능감(β₂) : 창업효능감의 하위컨셉들의 각 평균값을 이용한 요
인추출 값3)

Ÿ 대학창업교육지원(β₃~β₅) : 대학창업교육지원 항목들의 탐색적 요인분
석을 통해 얻은 요인추출 값, <표 5> 참고

Ÿ 향상D×효능감(β₆) : 향상D 와 창업효능감의 상호작용변수

본 연구에서 주요관심 변수는 향상D, 창업효능감, 향상D×효

능감(β₁, β₂, β₆)이다. β₁이 유의한 양(+)의 값을 가진

다면, 향상초점이 예방초점보다 강한 그룹의 창업의지가 평균

적으로 더욱 강함을 나타낸다. 대학에서 제공하는 창업교육지

원이 창업의지와 정(+)의 관계에 있다면 β₃~β₅도 유의한 

양(+)의 값을 가질 것으로 기대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창업

효능감이 창업의지에 양(+)의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회귀계수 

β₂는 유의한 양(+)의 값을 가질 것으로 기대한다(Krueger & 
Brazeal, 1994; Krueger, et, al, 2000). 마지막으로 창업효능감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양(+)의 영향이 향상초점그룹(향상D)에서 

더 크다면 β₆가 유의한 양(+)의 값을 나타낼 것으로 기대한다.

3.2 가설설정

3.2.1 창업효능감과 창업의지

많은 연구에서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 창업의

지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수로 자기효능감을 

주장하였다(Barbosa, et al. 2007; Boyd & Vozikis, 1994; 
Krueger & Brazeal, 1994; Zhao et al. 2005). Bandura et 
al.(2001)에 따르면 자기효능감은 경험과 학습을 통해 습득되

어질 수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습득되어진 자기효능감은 개

인의 열망, 목표, 결정의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마

찬가지로 창업효능감은 창업을 하는 데 있어 구체적인 행동

이나 목표 달성에 영향을 미치고, 창업의지에 결정적인 영향

력을 발휘한다(McGee et al. 2009). Zhao et al.(2005)은 창업효

능감이 높을수록 창업자가 되겠다는 결심이나 창업의지가 높

다고 주장하였으며, Lee et al.(2011)도 개인적 요인에 해당하는 
창업효능감이 창업의지의 강력한 선행변수임을 입증하였다. 
Yang(2014)의 연구에서도 자기효능감이 대학생의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

러한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창업효능감은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2 창업효능감, 창업의지, 조절초점

창업효능감은 오랫동안 창업가들의 동기와 성과, 그리고 창

업의지를 설명하는 변수로 사용되었다(Chen et al. 1998; 
Culbertson et al. 2010). 반면, 조절초점은 최근에서야 창업 분

야에서 연구되기 시작했다(McMullen & Shepherd, 2002). 창업

효능감이 특정 상황에서 주어진 구체적인 과업을 성공적으로 

1) 편의상 개별관측치를 나타내는 하첨자를 생략하였다.
2) 조절초점 문항들을 varimax 회정방식을 이용한 요인분석으로 얻은 향상초점과 예방초점의 요인값을 기준으로 하였다.
3) 창업효능감의 하위 개념별 문항이 총 22개에 달하여 2차 요인분석을 실시하는 것보다 이해하기 간단하고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평균법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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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면(Chen et al. 1998), 조절초

점은 주어진 과업에서 추구하는 목적에 부합하게 개인의 사고, 
행동 등을 적용하는 능력을 말한다(Higgins, 1997). 
따라서 두 이론은 모두 개인의 자기조절 능력을 설명한다는 

유사한 부분을 공유하고 있지만, 창업 분야에서 이 둘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McMullen & 
Shephered, 2002; Tumasjan & Braun, 2012). 이러한 상황에서 

Bryant(2007)의 연구는 그 둘의 관계와 관련하여 향후 연구에 

대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그는 창업 행동을 더 잘 이해

하기 위해서는 창업효능감과 조절초점을 함께 통합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연구를 통해 창업효능감과 조절

초점은 모두 창업가의 휴리스틱(Heuristic: 합당한 이유에 따라 

모든 기회를 고려하여 결정하기보다는 직관적으로 빠르게 결

정을 내리는)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입증하였다. 
창업효능감과 조절초점 그리고 창업의지를 함께 살펴본 연구도 
있는데, Pihie & Bagheri(2013)는 창업효능감과 창업의지의 관

계에서 조절초점의 부분적인 매개 역할을 입증하고, 학생들의 

조절초점을 고려한 창업교육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향상초점이란 긍정적인 결과를 지향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동기이고, 예방초점이란 부정적인 결과를 회피하는 것에 초점을 
둔 동기이다. 따라서 향상초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득을 

얻는 것에 집중하기 때문에 창업을 위한 잠재 기회를 찾는 

것에 적극적이지만 예방초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손실을 

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잠재기회를 찾는 활동에 더 조심스러

울 것이다. 결과적으로 향상초점 지향적인 사람들이 예방초점 

지향적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기회를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

(Baron, 2002). 이와 마찬가지로 향상초점의 사람들과 예방초

점의 사람들이 모두 동일한 교육을 통해 창업효능감이 높아

진다 하더라도 그 둘의 다른 성향에 따라 창업의지는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향상초점의 사람들은 성취에 초점을 두고, 위험을 무릅

쓰거나 변화에 적극적인 반면에 예방초점의 사람들은 안전에 

초점을 두고,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꺼리며 변화에 수동적이

므로(Higgins, 1997) 위험감수성, 성취욕구, 혁신성 등을 요구

하는 창업에 대한 의지는(Ferreira et al. 2012; Yoon, 2004) 향

상초점 지향적인 사람들이 예방초점 지향적인 사람들보다 더 

높을 것이라고 예측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추론에 따라 본 연

구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 조절초점은 창업효능감과 창업의지 간의 관계를 조

절할 것이다.

3.3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설문구성

Gist(1987)는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가 광범위할

수록 명확도가 떨어질 것이며 척도가 구체적일수록 자기효능

감의 예측도도 명확해질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 창업효능감은 창업가들의 주된 역할과 과업에 기반하

여 총 22개의 문항으로 개발된 Chen et al.(1998)의 프레임워

크를 사용하였다. Chen et al.(1998)은 창업효능감을 창업과정

의 마케팅, 혁신, 경영, 위기관리, 재무관리에서 요구되는 여

러 역할과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개인의 믿음

으로 정의하였다. 
창업의지는 Linan & Chen(2009)의 연구에 따라 새로운 사업

을 창업하고자 하는 대학생들의 의지라고 정의하였으며, 그들

이 사용한 창업의지에 관한 6개의 문항을 그대로 활용하였다. 
조절초점은 인간이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 있어 접근동기 

또는 회피동기에 기반한다는 자기조절에 관한 이론으로 향상

초점과 예방초점으로 구분된다. 향상초점은 긍정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 추구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것을 수행하는 동기로, 
예방초점은 부정적인 결과를 회피하기 위해 추구하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을 피하려는 동기로 정의하였다(Higgins, 
1997; Lockwood et al. 2002). 
통제변수로 사용된 대학의 창업교육지원은 Kraaijenbrink et 

al.(2010)의 연구에 따라 교육지원, 컨셉개발지원, 사업개발지

원으로 구성하고, 교육지원은 대학생들이 창업에 필요한 일반

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는 교육 방식, 컨셉개발지원은 창

업 초기 과정에서 대학생들에게 창업 인식 및 동기, 비즈니스 

아이디어 등을 제공하는 교육 방식, 사업개발지원은 창업 후

반 단계에서 창업기업에 지원금 등의 목표지향적인 지원을 

제공되는 교육 방식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들의 연구가 유럽에

서 진행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문화적 차이에 따라 일부 문

항을 추가하였는데, 컨셉개발지원에서 ‘우리 대학은 학생들에

게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가들의 네트웍을 제공한다,’ 사

업개발지원에서 ‘우리 대학은 구체화된 창업모델(제품, 서비

스)을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우리 대학은 창업모델

(제품, 서비스)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마케팅을 지원한다’에 

해당하는 총 3문항을 추가하였다.
각 변수의 측정을 위한 설문은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구성하였으며, 모든 문항은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구체적인 설문 구성은 <표 1>과 같이 설계하였다.

Ⅳ. 실증분석

4.1 표본 특성

본 연구는 연구의 목적과 연구하고자 하는 내용의 범위를 

고려하여 대학에서 한 학기 이상 창업교육을 수강한 학생들

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총 6개의 대학에서 설문을 

진행하였으며, 북부지역 2개 대학, 중부지역 1개 대학, 남부지

역 3개 대학이 포함되었다. 설문은 2015년 5월 초에서 6월 초

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되었으며, 각 대학에서 창업교육을 받은 

총 494명의 학생에 설문지를 배포하고, 불성실하게 응답되었

다고 판단되는 표본 54개와 연구의 변수를 측정하는데 필요

한 모든 항목에 결측이 있는 표본 131개를 제외한 309개의 

표본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표본의 특성은 <표 2>와 같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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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설문 구성

변수 문항
수

척도
상위영역 하위영역 선행연구

일반
사항

연령, 성별, 학년,
단과대학, 학부 및 전공,

부모직업 및 경력,
가정의 월 평균 소득

- 8

명목
척도
등간
척도

대학창업
교육지원

교육지원, 컨셉개발지원,
사업개발지원

Saeed et al.
(2013)

16
등간
척도

창업
효능감

마케팅

Chen et al.
(1998)

6

등간
척도

혁신 4

경영 5

위기관리 4

재무관리 3

조절
초점

향상초점 Higgins(1997)
Lockwood et

al.(2002)

9 등간
척도예방초점 9

창업
의지

-
Linan &

Chen(2009)
6

등간
척도

본 연구에 활용된 표본은 결측 42명을 제외하고 남성이 146
명, 여성이 121을 차지하여 전체 표본에서 성비가 동등한 수준

을 나타내고 있다. 연령대는 전체 표본의 약 86.7%가 19-25세로 

가장 많으며, 학년에서는 대학 재학 중인(1학년~4학년) 학생이 

약 97%, 기타 항목에 해당하는 대학원 과정 및 졸업생은 소수

를 차지하고 있다. 학년의 비율은 1학년이 다소 적고(6.1%), 4
학년이 가장 많다(37.9%). 마지막으로 표본에서 가정의 월 소득 

규모별 분포는 최소 구간인 100-200만원 표본을 제외하고 균등

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특정 소득구간의 결과가 전체

의 분석결과를 유도하는 위험은 적은 것으로 보인다. 

4.2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본 연구는 신뢰도 평가 계수인 Cronbach's alpha 값으로 측정

하고자 하는 항목들의 내적 일관성을 평가하였다. 분석한 결

과 <표 3>과 같이 모든 항목에서 내적 일관성이 유의하다고 

판단되는 일반적 기준 0.5를 초과하였고, 0.7 이상의 바람직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Cronbach's alpha 값이 가장 낮은 값을 

보이는 변수는 교육지원(0.759)이며, 가장 높은 값을 보이는 

변수는 종속변수인 창업의지(0.943)로 나타났다.5)

<Table 2> 표본의 특성

다음으로 본 연구모형에서 사용되는 자기효능감 변수와 대

학창업교육지원 변수에 대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4>, <표 5>와 같다. 
자기효능감은 마케팅, 혁신, 경영관리, 위기관리, 재무관리의 

하위개념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 6개, 5개, 4개, 4개, 3개의 

항목으로 측정되었다. 총 22개 항목에 대하여 아이겐 값이 1 
이상인 요인을 Varimax 직교회전 방식에 의한 요인 분석 결과 
KMO 표본 적합도가 0.927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고, Bartlett 
구형성 검증 결과도 근사 카이제곱(χ²) 값이 4263.36(231)로 

1% 이하의 유의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또한, 추출된 요

인이 자기효능감의 각 하위 개념별로 잘 묶인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측정항목들의 요인부하량이 0.5를 상회하여 일반적

으로 수용가능한 수준의 타당성이 확보되었다고 판단된다.

<Table 3> 신뢰성 검증 결과

변수 측정항목 Cronbach's alpha

창업의지 Y01-Y06 0.943

교육지원 X01-X04 0.759

컨셉개발지원 X05-X09 0.895

사업개발지원 X10-X14 0.896

마케팅 X15-X20 0.913

혁신 X21-X24 0.840

경영관리 X25-X29 0.886

위기관리 X30-X33 0.822

재무관리 X34-X36 0.874

향상초점 X37-X45 0.823

예방초점 X46-X54 0.785

4) 일반사항에서 학부 및 전공, 부모님 직업 등은 응답이 매우 다양하여 표로 제시하지 못하였다. 학부 및 전공은 경영학부(6.1%), 국제물류학과(5.8%), 글로벌서비
스학부(3.9%), 미래창업학과(6.1%)를 제외하고 모두 응답자가 10명 이하로 특정 전공이 전체표본에서 차지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부모님의 직
업도 대기업(6.8%), 중견기업(10.7%), 중소기업(15.9%), 자영업(12.9%) 등 고른 분포를 보였다.

5) 최초에 ‘교육지원’ 변수는 6개의 항목이었으나, 신뢰성 확보를 위해 2문항을 제거하고 Cronbach's alpha 값 0.7 이상을 확보하였다.

특성 구분 N(309) %

성별

남 146 47.2

여 121 39.2

결측 42 13.6

연령

19-25 268 86.7

26-30 39 12.6

기타 2 0.6

학년
1학년 19 6.1

2학년 90 29.1

3학년 74 23.9

4학년 117 37.9

기타 8 2.5

결측 1 0.3

가정의 
월 평균 소득

100-200만원 28 9.1

200-300만원 58 18.8

300-400만원 61 19.7

400-500만원 58 18.8

500만원 이상 79 25.6

결측 25 8.1

마케팅 혁신 경영관리 위기관리 재무관리

마케팅1 .783 .196 .166 .234 .191

마케팅2 .816 .266 .170 .194 .110

마케팅3 .783 .225 .206 .117 .158

마케팅4 .679 .241 .247 .185 .201

마케팅5 .598 .252 .191 .221 .269

<Table 4> 자기효능감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대학생의 창업효능감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조절초점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제11권 제2호 (통권44호) 15

대학창업교육지원은 하위개념인 교육지원, 컨셉개발지원, 사

업개발지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신뢰성 검증 기준을 만족시키

는 각각 4개, 5개, 5개 항목을 이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총 14개 항목에 대하여 아이겐 값이 1 이상인 요

인을 Varimax 직교회전 방식에 의하여 추출한 결과 KMO 표

본 적합도가 0.914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고, bartlett 구형성 검

증 결과도 근사 카이제곱(Approximateχ²) 값이 2676.54(91)로 

1%이하의 유의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또한, 각 하위개

념과 요인이 명확하게 분류되었으며, 요인부하량도 0.5를 모

두 상회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일반적 수준의 집중타

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업개발지원 컨셉개발지원 교육지원

사업화1 0.670 0.281 0.267

사업화2 0.795 0.312 0.136

사업화3 0.826 0.301 0.134

사업화4 0.817 0.243 0.249

사업화5 0.734 0.285 0.088

컨셉1 0.247 0.822 0.226

컨셉2 0.329 0.787 0.217

컨셉3 0.395 0.738 0.200

컨셉4 0.378 0.659 0.317

컨셉5 0.406 0.568 0.288

교육1 0.156 0.354 0.693

교육2 0.183 0.315 0.702

교육4 0.044 0.053 0.725

교육5 0.336 0.203 0.692

KMO 표본적합도: 0.914,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근사 χ2(91)= 2676.54 p= 0.000

<Table 5> 대학창업교육지원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4.3 상관관계분석

본 연구의 측정변수들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상관관계분

석을 실시하였다. <표 6>은 연구모형에 포함된 변수들의 피

어슨 상관관계 분석결과를 나타낸다. 창업효능감은 종속변수

인 창업의지와 예측과 동일하게 1% 이하의 유의수준에서 유

의한 정(+)의 관계(0.538)를 나타내었다. 대학창업교육지원 수

준을 통제하기 위해 모형에 포함한 변수 중에서 일반적 창업 

지식 및 기술을 가르치는 교육지원 수준은 유의한 관계를 보

이지지 않지만, 컨셉개발지원, 사업개발지원은 1% 이하의 유

의수준에서 유의한 정(+)의 관계(각각 0.204, 0.233)를 보여 주

었다. 마지막으로 향상초점 그룹(향상D=1) 더미변수와 창업의

지의 상관관계는 5% 이하의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정(+)의 관

계(0.158)를 보여주고 있다.
독립변수들간의 상관계수 크기를 고려하였을 때, 다중공선

성의 문제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나 다중회귀분석과 함

께 분산팽창요인 분석을 실시하여 제시하도록 한다.

창업의지 창업효능감 교육지원 컨셉개발 사업개발

창업의지 1

창업효능감 0.538** 1

교육지원 0.041 -0.007 1

컨셉개발 0.204** 0.260** 0.000 1

사업개발 0.233** 0.248** 0.000 0.000 1

향상D 0.158* 0.278** -0.081 -0.001 0.166**

Ÿ 창업의지 : 창업의지 측정항목들의 요인값
Ÿ 향상D : 향상초점과 예방초점의 차이가 0보다 크면 1, 아니면 0인 더미

변수
Ÿ 창업효능감 : 창업효능감의 하위컨셉들의 각 평균값을 이용한 요인추출 값
Ÿ 대학창업교육지원(교육, 컨셉, 사업) : 창업교육 항목들의 탐색적 요인분

석을 통해 얻은 요인추출 값

* p<.05, ** p<0.01

<Table 6> 피어슨 상관관계분석 결과

4.4 가설검증

창업효능감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이 조절초점에 따라 

다르다는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요인들을 통제변수로 포함한 다중회귀분석 결

과를 <표 7>에 제시하였다. 회귀 모형에서 독립변수들이 종

속변수인 창업의지의 분산을 설명하는 능력(R²)은 약 30.5%이며, 
모형의 적합도는 1% 이하의 유의수준에서 유의하여 연구모형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표 7>의 마지막 열에 
제시된 VIF 값이 모두 2 미만으로 일반적 기준치인 10을 크게 
하회하여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분석 결과 주요 관심변수 중 하나인 향상초점그룹 더미변수

(향상D)의 회귀계수(β1)는 유의한 값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창업효능감과 대학창업교육지원 수준이 동일하

다면 조절초점에 따른 창업의지의 평균적 차이는 유의하지 않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향

마케팅6 .684 .149 .170 .336 .213

경영7 .212 .704 .201 .120 .192

경영8 .217 .728 .121 .208 .210

경영9 .207 .794 .229 .122 .198

경영10 .305 .718 .325 .186 .009

경영11 .273 .660 .404 .158 .075

위기12 .113 .265 .648 .146 .272

위기13 .171 .209 .791 .173 .107

위기14 .252 .230 .743 .188 .044

위기15 .238 .201 .713 .113 .038

혁신16 .170 .103 .126 .817 .108

혁신17 .215 .076 .207 .814 .119

혁신18 .406 .302 .106 .643 .017

혁신19 .243 .335 .218 .639 .081

재무20 .198 .198 .052 .133 .852

재무21 .197 .109 .119 .126 .844

재무22 .221 .150 .147 .015 .826

KMO 표본적합도: 0.927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근사 χ2(231)=4263.36. p=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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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초점이 예방초점보다 강할 때 창업의지가 강하다는 의미이다. 
두 번째 관심변수로써 창업효능감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

향(가설1)을 검증하기 위한 창업효능감의 회귀계수(β2)는 대

학창업교육지원 수준을 통제하고도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양의 값(β2: 0.422)을 보여 상관관계 분석결과와 일관적인 결

과를 나타낸다. 즉, 가설1을 지지하여 창업효능감이 높을수록 

창업의지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창업효능감과 창업의지의 조절초점에 따른 차별

적 관계를 나타내는 β₆(향상D×효능감)는 5% 이하의 유의수

준에서 유의한 양의 값(0.129)을 보이고 있다. 이는 예방초점

보다 향상초점이 강하면 창업효능감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양

(+)의 영향이 더욱 강하다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조절초점이 창업효능감과 창업의지 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

라는 연구가설2를 강하게 지지한다.
대학창업교육지원 수준을 통제하기 위한 통제변수에서는 교

육지원을 제외하고 컨셉개발지원과 사업개발지원이 각각 5%, 
1% 이하의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정(+)의 관계를 나타내어(β4: 
0.089, β5: 0.109) 선행연구에 따른 예측과 대부분 일치하였다.

창업의지   향상 창업효능감 교육지원

컨셉개발지원
사업개발지원

향상 ×효능감


coe. t-value p-value VIF

(상수) 0.004 0.072 0.942 0

향상D -0.039 -0.783 0.435 1.089

창업효능감 0.422 6.753*** 0.000 1.731

교육지원 0.051 1.077 0.282 1.006

컨셉개발 0.089 1.794* 0.074 1.093

사업개발 0.109 2.212** 0.028 1.076

향상D×효능감 0.129 2.144** 0.033 1.594

adj.R² 0.305

f-value 23.529***

변수의 정의는 [표6]과 동일 함

* p<.05, ** p<0.01, *** p<0.001

<Table 7> 다중회귀분석 결과

Ⅴ. 결론

5.1 연구의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의 목적은 창업효능감과 창업의지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 관계에서 조절초점을 구성하는 향상초점과 예방초점이 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확인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국 

6개 대학에서 창업교육을 수강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

사를 실시하였다. 2015년 5월 초에서 6월 초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총 494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으며 이중 

불성실하게 응답된 54부와 연구의 변수를 측정하는데 필요한 

항목에 결측이 있는 131부를 제외하고 총 309부를 분석에 활용

하였다. 가설검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효

능감은 대학생들의 창업의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조절초점은 창업효능감과 창업의지간

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향상초점 지향적인 

학생들일수록 창업효능감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정(+)의 영향

이 예방초점 지향적인 학생들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실증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학문적 시사점과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먼저 학문적 시사점으로는 

첫째, 본 연구결과를 통해 창업효능감이 창업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연구결과를 확증하였다(Barbosa et al. 
2007; Boyd & Vozikis, 1994; Krueger & Brazeal, 1994; Zhao et 
al. 2005). 이에 따라 본 연구결과는 창업효능감과 창업의지 

간의 연구를 위한 실증적 자료로 제시가 가능하다. 둘째, 본 

연구는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있어서 창업효능감

만 살펴보지 않고 조절초점까지 함께 고려함으로써 창업효능

감과 조절초점의 연관성을 입증하였다. 창업효능감이 창업의

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것은 오래전부터 심층적으로 

연구되어온 부분이지만 동일한 자기조절이론중 하나인 조절

초점은 상대적으로 창업분야에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지 못하

다가 최근에 와서야 연구되기 시작했다(McMullen & Shepherd, 
2002). 창업효능감이 창업과정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역할과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개인의 믿음 또는 자신

감을 의미한다면(Chen et al. 1998), 조절초점은 그러한 창업과

정에서 개인별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이나 동기를 의미하므로 

이 둘은 매우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이

러한 이유로 이 둘의 연관성을 연구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

며 창업의지를 좀 더 효과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

하지만(Bryant, 2007), 지금까지 이 둘을 함께 고려한 실증연

구는 매우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조절초점이 창업효능감과 창업의지간의 관계에서 조절효과가 

있다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기존 연구에서 부족한 틈을 채우

는데 일조하였다. 
본 연구의 실무적 시사점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효

능감이 대학생들의 창업의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친다

는 연구결과에 따라 대학생들의 창업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이러한 방법에는 실제적인 창업교

육 제공과 창업에 우호적인 환경 조성 등을 들 수 있다. 학생

들의 창업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Saeed et al.(2013)이 

제시했던 바와 같이 창업교육에는 실제성이 반영되어야 한다. 
흔히 행동을 통한 학습(Learning by Doing)으로 알려진 교육방

법론이 교육의 처음에서부터 끝까지 제시되어야 한다. 특히 

창업효능감이 창업과정에서 다양한 역할과 과업을 성공적으

로 수행할 수 있다는 개인의 믿음을 의미한다는 점에서(Chen 
et al. 1998), 행동에 기반한 창업교육은 대학생들에게 창업가

들이 겪는 과업과 역할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실제로 수행

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창업에 우호적인 환경 조성과 

관련하여서는 실제 창업에 도움이 되는 1:1 컨설팅 서비스나 

지원금 제도를 시기적절하게 제공하고 동시에 과도한 행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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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작업에 대한 요구를 줄이는 효율성도 고려해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향상초점이 강한 대학생들이 예방초점이 강한 

대학생들보다 창업효능감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정(+)의 영향

이 더 높다는 연구결과에 따라 학생들의 향상초점과 예방초

점이 고려된 창업교육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조절초점은 

개인의 유년기에서부터 성장 환경을 통해 오랜 기간 동안 정

형화되는 성향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상황적 특성

에 따라 개인의 조절초점과 상이한 초점이 발현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예방초점 지향적인 사람일지라도 향상초점 지향적

인 이득의 상황을 강조하면 일시적으로 향상초점이 더 강하

게 발휘될 수 있다는 뜻이다(Camacho, et, al. 2003; Forster, et, 
al. 2005; Higgins, 1989). 이러한 맥락에서 예방초점의 대학생

들의 창업의지를 더 높이기 위해서는 창업을 통해 잃을 수 

있는 손실보다 얻을 수 있는 이득을 더 강조하는 교육이 필

요할 것이다. 이러한 이득에는 이상실현, 잠재적 수익, 성장욕

구 반영 등을 예로 들 수 있다(Higgins, 1997; 1998). 또한 예

방초점의 대학생들은 향상초점의 대학생들보다 좀 더 변화에 

수동적이고 안전지향적이므로(Higgins, 1997) 이들을 위해서는 

처음부터 극단적인 변화나 위험감수성 등을 강조하기 보다는 

변화에 대해 점진적인 적극성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5.2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 방향

본 연구는 창업효능감과 창업의지간의 관계에서 조절초점의 

향상초점과 예방초점이 갖는 역할에 대한 학문적 시사점과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

구의 대상 중 일부는 창업교육을 받았음에도 명확한 진로 설

정이 되어 있지 않은 대학생들이라는 점이다. 이들의 진로는 

설문을 한 시점 이후나 대학을 졸업하고 얼마든지 바뀔 가능

성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진로로써 선택한 창업의지에도 한

계가 있을 수 있다. 둘째, 연구의 대상이 전국의 6개 대학에 

불과하기 때문에 연구결과의 일반화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

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창업교육을 통제하고 창업효능감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만 살펴봄에 따라 좀 더 다양한 변수

를 포함한 심층적인 연구가 되지 못했다는 것에 한계점이 있

다. 향후 연구에서는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시도하기 위해 표

본을 전국에 있는 다수의 대학으로 확대하고, 연구의 대상도 

실제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로 선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창업효능감과 창업의지, 조절초점을 연구함에 있어 창업

교육은 물론 지원제도, 환경 특성, 인구통계학적 요인 등 다

양한 변수를 고려하여 좀 더 심층적이고 종합적인 연구를 수

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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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mpact of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on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 of University Students:

The Moderating Effect of Regulatory 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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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effect of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Further, the paper aims 
to study the moderating effect of regulatory focu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As per regulatory focus theory, individuals have different goal attainment approaches and underlying motivations; this posits two distinct 
orientations: promotion focus and prevention focus. Consequently, we hypothesize that the effect of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would differ depending on the individual's regulatory focus, either promotion or prevention. In order to test the 
hypotheses, we select a random sample of 494 entrepreneurship students at six universities across the country. The analysis includes a 
survey of 309 students. The results indicate that students'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has a positive effect on their intention to become 
entrepreneurs. Further, regulatory focus moder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Specifically, the impact of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is greater in promotion-focused students than in 
prevention-focused students. The results highlight the need for education methodology that enhances students'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and specialized entrepreneurship education for prevention-focused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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